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16) 

“미사와” 섬유 - 교직용 “하이스펙” OE 면사 등 생산 

오사카 시내에 있는 “미사와(三澤)” 섬유가 생산하는 OE 방적사는 모두 

“후지쓰루(富士鶴)”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데, 10수를 중심으로 면사를 생산

하고 있고, 차별화된 실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. “미사와” 섬유는 2003

년부터 새롭게 부직포 사업도 시작하였다. 

최근 “미사와” 섬유는 오토코로(Auto-coro) 한 대의 스핀 박스(spin box)를 

쥣센(Süssen)사의 “SCI-M” 장치로 교체하여 개조함으로써, 실의 품질이 더욱 

안정된 “하이스펙(high-spec)”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, 이와 같은 개조

는 일본 내에서도 몇 대만이 도입하고 있다. 

이전에는 필라멘트와 면사를 교직(交織)하려면, 면은 섬유장이 짧기 때문에 

면사의 품질이 매우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직하였을 때 직물에 얼룩이 생

기므로, 교직용 면사를 생산하기가 어려웠다. 그러나 “SCI-M” 장치를 사용한 

“하이스펙”사는 그와 같은 문제점도 깨끗이 해소해 주기 때문에 교직물을 생

산하는 고정 고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. 

“미사와” 섬유는 이 외에도 스토브(stove)의 심(芯)으로 사용되는 레이온ㆍ

면 혼방 소재도 생산하고 있다. 스토브 메이커와 “스토브”의 심을 공동 개발

하였는데, 레이온과 면의 혼방률이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하여 시

행 착오도 많이 하였었다. 지금은 면을 비롯하여 폴리에스터, 레이온, 아크릴, 

앙고라, 울 등의 혼방사를 생산하는 기술에 매우 숙달되어 있다. 



“미사와” 섬유는 생산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“후지쓰루” 브랜드를 붙여, 브

랜드에 대한 변함없는 고객의 신뢰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, 이 브랜드가 아닌 

것은 단지 새로운 면 만으로 만든 부직포 “에코크레인”뿐이며, 환경 보호를 

위한 부직포 소재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. ♣ 


